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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찬국

●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

●저서: <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>, <그대 자신이 되어라? 해체와 창조의

                     철학자 니체>, <들길의 사상가, 하이데거>, <니체와 하이데거> 등

인생이란 놀이

인생이 

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

‘이 놀이를 계속해야 하는지’를 

묻지 않습니다. 

그저 삶이라는 놀이에 빠져서 

그것을 즐길 뿐이지요. 

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은 

삶이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

그저 자신이 짊어져야 할 

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입니다. 

그때 우리는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서 

‘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하지?’라고 

묻게 되는 것입니다.

박찬국의 <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> 중에서


